
 News

신한·국민 이어 우리銀, 마통 '한도·우대금리' 축소 뉴스1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자 우리은행이 주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최고한도를 낮추고 우대금리도 축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도 최대 0.3%p 축소....

농협은행,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손실흡수력 제고" 뉴스1

NH농협은행이 손실흡수력 높이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주당 발행가액은 3만7000원... 신주는 NH농협금융지주에 모두 배정... 

"충당금은 충분히 쌓은 상황이지만, 선제적으로 자본을 늘려서 손실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나銀, 사모펀드 판매 재개… 고객안전성 비중 높여 파이낸셜뉴스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하나은행은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하면서 '안전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둬... 

"내부 재정비와 판매 기준 정립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겠다"

카카오, 카카오뱅크에 1677억원 출자 뉴스1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1676억2693만원을 출자....이번 출자로 카카오의 지분율은 31.78%로 소폭 늘어나....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총 1조원의 유상증자를 결의... 유상증자와 함께 기업공개도 속도를 낼 예정....

전동킥보드·반려견 등 미니보험사 설립 요건 자본금 10억원으로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소액 단기 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설립 요건이 자본금 10억원으로 대폭 완화... 혁신적인 보험 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와 소비자 권리도 강화....

26일 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중징계 받을까 서울경제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결정....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금감원은 사전예고처럼 중징계 칼을 뽑아들 태세... 

“암 보험금 부지급 건의 경우 제재 대상과 범위가 개별마다 모두 다르다”

한투증권, 'IPO 대어' 다 놓치나…내년 상장주관 실적 '우려' 더팩트

국내 IPO 시장에서 주관사 실적 '탑3'인 한국투자증권이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상장 주관에서 제외... 내년 상장주관과 관련한 실적이 부진할 위기에 처해... 

한국투자증권이 앞으로도 대형 딜을 놓친다면 IB부문에서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 연간 실적에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될 전망....

투자자예탁금, 역대 최대치 경신…65조1360억원 이데일리

투자자예탁금이 지난 18일 기준 6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 투자자예탁금 9거래일 연속 증가....

신용거래융자는 3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전 거래일보다 1301억원 증가한 17조3742억원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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